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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로 여름을 안전하게
- 기상청-고용노동부 협업,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제공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현장 근로자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책 기간

(5.20.~9.30.)에 안전·보건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한다.

   * 폭염 영향예보: 같은 기온에서도 분야별로 다른 폭염 영향을 위험수준별(관심/주의/

경고/위험)로 알리고 대응 요령을 제공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 영향예보 산업 분야 위험수준이 

주의 단계 이상일 때, 해당일의 11시 30분에 발표한다. 내용은 지역별 폭염 

산업 분야 위험 수준, 대응 요령,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등 현장

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으로 안전·보건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친근한 전달 매체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 ‘중대재해 사이렌’, 건설공제회 근로자 전자카드 등에 전달된다.

  기상청은 2021년부터 폭염 영향예보를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안전보건 관리자가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3년부터는 영향예보 외국어 누리집(영문/중문)을 개설하고 11개 

언어로 제작된 영향예보 다국어 소책자를 제작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는 기상청과 고용노동부가 더욱 긴밀히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에 

근로자 대응 요령 등을 상세히 포함하고 전파 체계를 확대하였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폭염 영향예보를 받아보고 폭염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

하고 있어, 폭염 피해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가 여름철 근로자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폭염 피해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정보 생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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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S TO-BE

내용 일반적인 폭염 영향예보 전달 근로자 맞춤형 대응요령 포함

전국 ▶

지역

최종
정보
수요자

안전보건공단 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자 네이버 밴드

중대재해 사이렌(전국 건설 현장
관리자 포함)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
관리 앱
+ 안전보건 관리자 네이버 밴드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